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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은 '프레임'의 충돌 탓(?)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
레기통을 치우고 거리청소를 평생 해왔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표정이 늘 밝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
을 지으시냐고. 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환경미화원
은 왜 행복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레임’의 저자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다. 부부싸움도 결국 프레임의 충돌사건이다. ‘가족’은 아내에게 있어 자기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다. 그러나 장남인 남편에게는 그의 부모형제와 처자식이다. 그래
서 누구와도 바캉스를 즐기지 못하곤 한다. 가족을 보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상대의 프레임을 인정한 후 양보하고 절대 겸손해야 한다. 절대 겸손은 스
스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므로 부부는 바로 ‘화성과 
금성으로부터 온 사람들’처럼 소통이 힘들다.
 보수·진보의 갈등, 영·호남의 갈등도 이와 비슷하다. TV토론에서처럼 자기만 옳다고 악착같이 
우기는 소위 지식인(?)들을 보면 한 대씩 쥐어박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럴싸한 이념을 빙자해서 
먹이를 한 줌이라도 더 먹겠다는 승냥이들의 싸움같기 때문이다. 그것조차 대체로 이해 당사자
들은 뒤에 숨어있고 말꾼들만의 다툼이어서다. 그래서 더 한심스럽다. 숭산 스님의 지적처럼 "학
문만 가지고서는 은행에서 돈 만지는 격"이다. 또 "남의 학설을 가지고 와서 왈가왈부한다. 그래
서 세상이 좌·우로 갈라져서 싸울 뿐"이다.　
 유가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다. 수신은 수심(修心)에서 오고 수심은 대자연과 조화
에서 온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쪽에서는 평화지상주의 때문에 퍼주었다고 상대를 비난
한다. 또다른 쪽에서는 수구냉전 사고로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입에 침을 튀긴다. 사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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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는 유례없이 강대한 4대 강국 사이에 있다.
 그래서 중첩된 프레임에 대한 명찰이 있어야 한다. 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을 슬기롭게 펴나가
야 한다. 사실 광복은 자주독립으로 얻은 게 아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
국 한국사회 스스로 튼튼하고 건전해져야 한다. 건전해지려면 청결이 우선이다. 위장전입, 부동
산 투기, 비자금, X파일, 성상납, 대기업 CEO의 부당세습같은 부패가 말끔히 사라져야 한다. 
 또 서로 다른 '생각의 지도'를 인정하면서 논쟁보다는 '관계의 보완'에 힘써야 한다. 미국 미시
간대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지적이다. 　
 "서양은 개인의 자율성, 동양은 인간관계를 존중한다." 동양에서는 꽉 막힌 법치보다 애매한 
덕치(德治)가 한수 위라고 생각한다. 음양의 원리, 즉 '서로 반대면서 동시에 서로를 완전하게 만
드는 힘'의 관계를 믿는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보수 연 후에 진보다. 좌우가 따로 없다. 
 기업을 보는 생각도 급변하고 있다.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탈
도 정상화됐다. 자본과 노동을 대립가치로 보기도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
기도 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금융자본주의가 만개했다. 공산주의는 붕괴했다. 자본주
의의 승리인 듯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 월가의 카지노 자본주의 역시 위기를 맞았다. 미국은 거
대기업 상당수를 국유화하고 있다. 
 좌우 이념구분을 무색하게 하는 21세기다. 다만 분명한 것은! 최고경영자인 CEO의 역할과 시
대적 임무다. CEO는 중도다. 자본편만 들어서도 안되고 노동편만 들어서도 안된다. 전체를 아우
르는 '프레임'을 가진 CEO만이 생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경영자 자본주의
(CEO Capitalism), 혹은 경영자주의(CEOism) 세상이 아닌가 싶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28일
(금)

5월 2일
(화)

5월 3일
(수)

미 달 러 (USD) 1339.90 1339.10 1340.20

일 본 엔 (JPY) 1000.63 974.00 982.34

영 국 파 운 드 (GBP) 1674.41 1672.54 1671.90

캐 나 다 달 러 (CAD) 985.51 988.45 983.74

홍 콩 달 러 (HKD) 170.70 170.59 170.73

중 국 원 (CNH) 193.37 193.44 192.72

유 로 화 (EUR) 1477.64 1469.33 1475.56

호 주 달 러 (AUD) 887.95 887.76 893.38

싱 가 폴 달 러 (SGD) 1003.56 1002.06 1004.3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0.22 300.21 300.22


